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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 혁신 및 성장성을 입증해 해외진출

을 노리는 스케일업·포스트 팁스 기업들이

11월 18일 바이오 및 로보틱스의 메카인 보

스톤서 벤처캐피탈, 산업 전문가들과 1:1 매

칭 미팅을 진행하며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을 타진했다. 

보스턴 모건루이스&보키어스(Morgan

Lewis & Bockius)로펌에서 열린 ‘보스톤

프론티어스2025’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

협회(KVCA)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과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턴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KVAC 스케일업팁스 본부 유지은 과장

은 “보스턴은 한국 스케

한국 혁신 기업들, 보스톤서
미국 진출 가능성 확인

▶▶6면으로 계속

보스톤 한인 유학생 대폭 감소… '오기 힘든 곳 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매

사추세츠 주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 몇년간

의 증가세를 접고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무려 10퍼센트가 하락해, 내년 발표 추이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1

월 17일 발표한 2025년 <오픈도어스> 연례보고

서에 따르면, 2024/2025년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에 재학중인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주 한인 유

학생수는 4년 연속 증가했던 추세를 접고 2523

명으로 감소했다. 2023/2024년도의 2798명에 비

해 무려 27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번 유학생 수는 팬데믹 당시이던 지난

2020/2021년도의 2585명보 ▶▶5면으로 계속

IIE <오픈도어스> 2025년 보고서, 팬데믹 때보다 줄어 충격

팬데믹 이후 상승세 꺾여, 지난해에 비해 10퍼센트 감소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주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지난해 대폭 줄어 팬데믹이었던 2020년 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전체 한국 학생들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특히 매사추세츠의 경우 감소세가
컸다. 사진은 하버드 대학교

<전체 기사 읽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최 보스톤프론티어스
2025, 20개 업체 참여
보스톤의 VC, 전문가들과 1:1 미팅, 미국 진출
교두보 확보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7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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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근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별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좌근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

회 회장이11월 16일 일요일 별세

했다. 

고 전좌근 회장은 로드아일랜

드 한인회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

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뉴잉글랜

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미국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

력했다. 

고 전회장의 웨이크는 11월 21

일 금요일 오전 18시부터 오후 2

시까지 토마스월터퀸퓨너럴에서

진행된다. 

전좌근 회장의 부고에 앞서 11

월 11일 백옥전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도 별세했다. 고 백옥진

회장은 2013년에서 2014년에 한인

회장을 역임했다. 

고 전좌근 회장 웨이크 

2025년 11월 21일 금 11AM -

1PM

Thomas and Walter Quinn

Funeral Chapel

2435 Warwick Ave Warwick,

RI 02889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대사관 등 공관, 검찰청 및 금감원

등의 발신번호로 전화번호를 조작,

해당 기관 관계자라며 한인들의 개

인정보 및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

싱 사례가 보스톤에서 급증하고 있

다. 

보스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들

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미국 공관,

검찰 또는 금감원 등으로 전화번호

를 조작해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민원실에서 찾아갈 긴급

서류가 있다”, “사건 처리를 위해

특정 APP를 설치하여 통화해야한

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등의 말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보스톤 총영사관 지은석 동포담

당 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인들이지만 무방비 상태에

서 직접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

도 모르게 속아넘어가게 되는 경우

가 있다”면서 한인들이 각별한 경

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 영사는 “한국 정부기관은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

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절대 요구

하지 않으며, △ 재외공관 역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금전 송금 또는 계

좌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

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관련 기관이라 해도 개

인정보와 금전관련 내용을 요구하

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범죄, 수사, 계좌, 송금, 현금, 서류전

달 등 금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

면 바로 사기라는 점을 깨닫고 전화

를 끊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기관 사칭 전화 사기

범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유

사한 수법의 사기 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미

주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을 번갈아 가며 공략하고 있다. 

다시말해, 무방비 상태의 한인들

이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혹

이런 전화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주보스턴

총 영 사 관 (617-641-2830, kcg-

boston@mofa.go.kr)로 문의할 수 있

다. 

지영사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분들께서는 주변 지인들과 사

례를 적극적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사례 공유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며, 지역 동포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

하다”고 당부했다.  보스톤코리아

도 사례를 공유하는 경우 적극 보도

할 방침이다.  

<전체 기사 읽기>

대사관,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여전히 기승

보스톤총영사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긴급 공지 뛰어 경고 

로드아일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들. 오른쪽 두번째가 고 전좌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이다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5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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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주 전역에 렌트컨트롤을 도입하는

주민투표 안이 내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가

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민투표안을 추진하는 연대 조직 ‘킵 매

사추세츠 홈(Keep Massachusetts Home)’

측은 지난 몇 달 동안 12만4천 개가 넘는 서명

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3일까

지 주 선거국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 유효 서

명 수 7만4천574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안건은 주내 모든 시와 타운에 공통 적

용되는 렌트컨트롤을 도입해 대부분의 아파

트에 대해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4가

구 이하 소형 건물과 준공 10년 미만 새 건물

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소규모 집주인과

신규 주택 공급을 고려했다. 인상 상한은 소

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렌트컨트롤은 세입자 단체와 노동조합 중

심이 돼 지지하고 있다. 세입자 연대조직 ‘

홈스 포 올 매사추세츠(Homes For All

Massachusetts)’가 안건을 주도하고 있으

며, 서비스노조(SEIU) 매사추세츠 협의회,

매사추세츠교원연합(MTA) 등 유력 노동단

체들도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임대

료 폭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세입자가

너무 많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누

구나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

한 수준의 렌트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AIOP 매사추세츠, 그레이터보스톤

부동산위원회, 매사추세츠 공인중개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 시

·타운의 선택권 없이 전역에 강제 적용되는

이 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거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

개발 축소, 건물 유지·보수 저하, 임대주택

품질 하락도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제기했다

.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렌트컨트롤 확

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은 본인이 제안했던 ‘물가연동형·

로컬옵션’ 방식보다 이번 안이 “상당히 엄

격하다”며, 주 전역 일괄 적용이 아니라 각

지자체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

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1994년 주민투표로 렌

트컨트롤이 금지된 이후, 보스톤·브루클라

인·케임브리지 외에는 사실상 정책 논의가

중단돼 왔다. 그러나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세입자 단체

들이 직접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이 문

제가 다시 뜨겁게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처음

보스톤 지역이 포함된 미쉐린 가이드 북동부

판(Northeast Cities Edition) 발표 행사에서

사우스엔드의 스시 전문점 311 오마카세(311

Omakase) 가 보스톤 최초의 미쉐린 원스타

를 획득했다. 한국 레스토랑으로는 유일하게

소맥(Somaek)이 추천 레스토랑에 오르는

것에 그쳤다. 

311 오마카세는 지하 아파트를 개조한 작

은 공간에서 완성도 높은 오마카세 코스를

선보이며 최근 급증한 보스톤 스시 업계의

대표주자로 꼽혀 왔다. 셰프 웨이파 첸

(Weifa Chen)은 뉴욕 미쉐린 3스타 레스토

랑 ‘마사(Masa)’ 출신으로 경험을 인정받

았다.

필라델피아 키멜센터(Kimmel Center)에

서 이번 발표에서 보스톤은, 빕 구르망(Bib

Gourmand)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바 볼

페(Bar Volpe), 폭스 앤 더 나이프(Fox & the

Knife), 자훙거(Jahunger), 마하니욤(Ma-

haniyom), 파구(Pagu), 수마오 후난 키친

(Sumiao Hunan Kitchen) 등 6곳이 선정됐

다.

또한 추천 레스토랑(Recommended) 으로

아스타(Asta), 줄리아(Giulia), 넵튠 오이스

터, 와 신(Wa Shin), 우즈힐 피어4, 소맥(So-

maek)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쉐린 가이드 국제 디렉터 그웬달 풀렌넥

은 “보스톤은 뛰어난 식재료와 음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번 선정이 지역 셰프들

이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사우스엔드 스시 전문점 <311 오마카세> 보스톤
첫 미쉐린 스타 획득

매사추세츠 전역 '렌트컨트롤'내년 주민투표 직행할 듯 

한식당은 소맥이 유일하게 추천 레스토랑에 올라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41317&page=2&wr=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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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국

(DPU)의 전 국장이 매사추세츠 가

스 요금이 점점 비싸지는 구조를 설

명하고 전기화로의 전환 등 난방의

다양화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전

략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DPU를 이

끌었던 제이미 노스트랜드  매사추

세츠 DPU 전 국장은 최근 기고한 칼

럼을 통해  “가스 사용량이 줄고 있

음에도 요금이 오르는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

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고객이 부담

하는연료비보다 가스 배관 교체·유

지 등 인프라 비용 비중은 크게 늘어

연료비보다 더 많다. 실제로 지난 10

년 동안 매사추세츠 가스 유틸리티

기업들이 노후 배관 교체에 투입한

비용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매달 고지되는 ‘전달비(delivery

charge)’ 항목에 고스란히 반영되

고 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요금의 대

부분이 연료비였지만 지금은 70%

가까이가 인프라, 세금, 이윤으로 구

성돼 있다”며 고객이 연료가 아니

라 ‘낡은 시스템 유지비’를 지불

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유틸리티 회사들

이 배관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자

본투자를 진행할 경우 50여년에 걸

쳐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더 이득

이 많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틸리티사들은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노스트랜드 전 국장은 재임 당시

유틸리티의 과도한 자본 지출을 통

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배관 전면 교체 대신 표적 수리나 대

체 기술 검토를 의무화하고, 신규 가

스 연결을 기존 고객이 보조하는 ‘

라인 연장 보조(line-extension al-

lowance)’ 폐지를 추진해 매년 1억

6천만 달러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유틸리티가 고객

요금에 더하는 모든 1달러는 정당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스트랜드 전 국장은 “가스 수

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

라 확장은 결국 요금 폭등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 변화 대

응을 떠나 에너지 비용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서라도 전기화·난방 방

식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스

망을 시대 변화에 맞춰 축소하고, 전

기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

라고 진단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미 2020년 이후 9만 대 이상의 전기

히트펌프가 설치됐고, 효율 향상과

계절별 히트펌프 요금제 도입 등으

로 전기 난방이 점차 경쟁력을 갖추

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사추세츠는

선택을 해야 한다. 소비자 수요가 변

하는 만큼 시스템 투자를 재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환 흐름을 무시해

가계와 기업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을 것인가”라며 정책 결정자의 지

속적 개입과 감시를 촉구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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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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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정부, 대학 학위는 확실한
경제적 보증수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주정부가 공개한 주내 29개 공립

대학생들의 졸업 후 소득변화 보고서에 따

르면 5년 후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상 소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공립대학을 졸업한 매사

추세츠 주민의 5년 후 중위소득이 전문대

의 경우 6만1천 달러 이상, 4년제 학사의 경

우 7만2천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

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자의 중위소

득은 약 4만2천 달러에 그쳤다. 

특히 보건, STEM, 기술, 무역 분야 전공

자의 소득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자영업자

나 군 복무자 등 일부 직군은 이번 데이터

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교육부는 졸업생 소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표를 구축해 향후 매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보고서와 관련한 데이터는

DHE(주 고등교육청)의 퍼포먼스 측정 시

스템(PMRS) 대시보드를 통해 대학별로

공개된다. 

주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그동안 추진

해온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

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한다. 매사추세

츠의 학위는 확실히 ‘가치를 제공한다

’”며 “공립대학 졸업생들은 더 높은 임

금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지역 경

제에 필요한 숙련 인력으로 자리 잡는다”

고 말했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펠그랜트 대상 학생에게는 모든

공·사년제 공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

니티 칼리지 전액 무료화, 그리고 각종 주

정부 장학금 확대로 2023~2024학년도에만

총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킴 드리스콜 부지사는 “공립대학은 평

생 커리어 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이러

한 투자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튜트와일러 교육장관은 “고등

교육은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

한 사다리”라며 “모든 학생이 학업을 지

속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데

주 정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

다.

주정부는 최근 ‘Go Higher’ 캠페인을

론칭해 고등교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MEFA Pathway와 MyCAP 등 진로·학

업 설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전국적

FAFSA 지연 사태로 인한 재정 지원 혼란

을 줄이기 위한 ‘Financial Aid Road

Show’도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다 더 적은 수치란 점에서 커다

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내 전체 한국 유학생 수도 4만2

천 293명으로 2024년 집계된

43,149명에 비해 전체 2퍼선트

감소했으나 보스톤 지역의 감

소세는 두드러졌다.

이 같은 보스톤 지역 유학생

의 감소에는 보스톤 지역의 높

은 생활비와 대학의 학비, 그리

고 미국내 취업의 어려움 상승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유

학생 변화를 살펴보면, 로드아

일랜드에 한인 유학생은

2023/24년 360명에서 2024/25년

353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뉴햄프셔∙메인

∙버몬트 한인유학생은 타국가

출신 학생 수가 늘어 집계에 포

함되지 못했다. 뉴잉글랜드 지

역 전역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

생은 2900여명으로 추정되며

매사추세츠의 감소치가 그대

로 전체 수치에 반영됐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주내에

서 한인 유학생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으나 올해

의 감소로 인해 캐나다에 3위

를 내줬다.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주 총

외국인 유학생 수는 2퍼센트

상승한 84,079명으로 미국 전체

적인 증가추세와 궤를 같이 했

다. 전체적으로 미국내 캘리포

니아, 뉴욕, 텍사스에 이어 4번

째로 유학생이 많은 주였다. 

매사추세츠내에서 외국 유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노스

이스턴 대학이 22,465명, 보스

톤대학(BU)은 12,845명, 하버

드 8,110명, MIT 5,456명, 유매

스 앰허스트 5,158등의 순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보스톤의 비싼 생활비와 투

자대비 효과 감소

한인 유학생 감소의 주요 원

인으로 보스톤 지역의 높은 생

활비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주

보스톤 인디케이터스의 발표

에 따르면 보스톤의 렌트비는

미국내 센디에이고, 산호세, 뉴

욕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편이

며 미국내에서 가장 공실율이

낮다. 

이와 더불어 교통, 생활비,

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

다.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은 사

립대 비중이 높아 높은 등록금

에 비용부담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스톤은 ‘아무

나 올 수 없는 곳’이란 인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취업 가능성을

유학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

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등

록금 대비 취업 비자 불확실성

이 높아진 점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H-1B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

다는 점이 미국을 주요 선택지

에서 배제시킬 여지가 많았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 이후

H-1B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

상하고 강력한 외국 유학생 제

한 조치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추정된다.    

editor@bostonkorea.com

힐리 주지사, 등록금 지원 확대 효과 분석한 첫 보고서 공개

보스톤 한인 유학생 대폭 감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되나'
▶▶1면에 이어서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1


종합6 The Boston Korea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1면에 이어서

일업 기업의 포트폴리오 중 특히 비

중이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최적지”라며 “바이오 연구·병원

생태계가 집중된 보스턴의 특성을

감안해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

다. 행사에는 20개 한국 혁신 스타트

업이 참여해 현지 VC 및 의료·산업

전문가들과 1:1 심층 미팅을 진행했

다.

보스톤 벤처캐피탈, 기술력에 호평,

미국 파트너 확보 필요

보스톤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한

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에

대체로 호평을 보냈다. 퍼싱벤쳐스

파트너 토드 다보크씨는 “오늘 만

난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매우  인상

적이며, 동급 최고(first-to-class)인

것으로 보인다.이미 한국 내에서 의

미 있는 투자를 유치한 회사들이 많

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국일보 초창기에 투자했

었던 경험이 있다는 다보크씨는 VC

가 투자를 고려하는 주된 요인으로

“미국에서 확실한 수익 흐름이 중

요하다. 미국내 제품 생산을 위한 계

약을 맺거나 제조 하청기업, 서브컨

트랙터 등과 관계를 확보한 경우”라

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

국 시장 진출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명확한 고객이나 협력사 확

보 없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을 지적했다. 그는 “고객 없이 미

국에 와서 법인을 세우고 영업 인력

을 뽑는 방식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먼저 미국 고객사·제조 파

트너·서브컨트랙터와 관계를 확보

한 뒤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보스턴 스타트업 생

태계에 대한 첫인상

이번에 참석한 19개 기업 중 12개

가 바이오 바이오·헬스케어분야였

다.  한 스타트업 대표의 지역별 생태

계 차이에 대한 현장 관찰이 돋보였

다. 혁신 스타트업 버즈앤비 심층보

대표는 보스턴과 서부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

다.

“보스턴은 연구자 중심 도시로 매

우 진지한 분위기이다. 캘리포니아

는 오픈 소사이어티에 가깝고 자유

로운 기운이 강하다면, 보스턴은 훨

씬 보수적이고 연구 중심적”이라고

표현한 심대표는 보스턴 바이오 생

태계의 강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

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바이오 도시’라

고만 알았는데, 와서 보니 연구·제

약·대학·임상기관이 매우 밀도있

게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보스톤에 대해 밝혔다. 

심층보 대표는 미국 진출에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고투마켓

(Go-to-Market)” 이라면서 “미

국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PoC(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렵다. 전문가 인터

뷰로 시장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고객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버즈앤비는 4억 건 이상의 유튜브

콘텐츠 분석 데이터로 성장한 AI 회

사로, “한국에서 이미 매년 2배 성장

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날

미팅을 통해 “후속 미팅(follow-

up)이 1~2건 정도는 성사될 것 같다

”고 전했다.

한국 스케일업 기업들의 ‘보스턴

진출 가능성’ 확인한 자리

‘보스톤프론티어스 2025’는

KVCA가 면밀하게 선정해 지원한

기술과 혁신이 확보된  한국 기업들

이 보스턴에서 글로벌 생태계와 첫

접점을 형성하는 자리였다. 

KVCA측은 이번 행사에 앞서 사

전 IR(Investor Relation) 자료를 공

유해 관심 투자자 지정했으며 사전

화상 미팅을 거친 후 17일 당일에는

심층 미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준

비됐다고 밝혔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간의 연결은

이제 시작이나 이미 여러 미팅이 후

속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 이후

더 본격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벤처 파트너 토드 다보크씨는 “인

터뷰한 기업 중 한 로봇기업은 이미

미국기업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

소 미국 기업과 함께 제품을 판매하

는 것을 논의 중이었다”며 “이것

이 투자할 수 있는 주요 이정표”라

고 말했다. 

KVCA의 이현재 대리는 “기업들

이 후속 미팅을 잡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 유치가 가

장 좋은 성과지만, 그 외에도 미국 진

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와 파트너

십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

명했다.

미국 특허 변호사 “기술은 뛰어나

지만…특허 준비는 매우 부족”

이번 행사 장소인 모건루이스앤보

키어스 소속 이혜승 미국 특허 변호

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는 높

은 점수를 주었지만 “미국 특허 적

용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식 출원 방

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법 기준으로 작

성된 특허는 미국에서 쓸 수 없는 경

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

슴 아프다”며 한국 기업들이 개선

해야 할 점으로 “미국 특허법 구조

에 대한 학습과 사전 대비”를 강조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미국 특허 세미

나나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

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케일업팁스(Scale Up and TIPS) :

한국의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은 기

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민

간 주도로 발굴하여 유니콘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다. 벤처투자, R&D 등 스케일업

성 장  전 주 기 를  지 원 한 다 .

(https://www.scaleuptips.or.kr)

editor@bostonkorea.com

한국 혁신 기업들, 보스톤서 미국 진출 가능성 확인

맨위: 한국 혁신 기업들과 1대 1미팅을 가진 토드 다보크 퍼싱 벤처스 벤처 파트너. 한국 혁신 기업들의 미
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보스톤프론티어스2025 행사장, 모건루이스앤 보키스 로펌(두번째). 한국밴체캐
피탈협회 관계자들(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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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바스켓과 웨그먼스 슈퍼마켓 중 최고로 평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뉴잉글랜드 주민들에게 친숙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 마켓 바스켓

(Market Basket)과  웨 그 먼 스

(Wegmans)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소비자 단체의 새

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컨슈머스 체

크북(Consumers’ Checkbook)은

보스톤 지역 내 12곳 이상의 슈퍼마

켓을 대상으로 150개 품목 가격 비교

와 고객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마켓 바

스켓과 웨그먼스가 가장 돋보이는

체인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마켓 바스켓은 ‘

달러보다 더 많은 가치(More for

your dollar)’라는 모토에 걸맞게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슈퍼마켓 중 하

나로 평가됐다. 평균 대비 약 15퍼센

트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전

반적인 품질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신선식품과 육류 품질

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웨그먼스는 품질 부문에서

압도적이었다. 보스톤 지역에 5개 매

장을 운영 중인 이 체인은 응답자의

81퍼센트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고 답할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

았다. 가격은 쇼우스(SHAW'S)와

비슷하거나 스탑앤샵(Stop & Shop)

및 홀푸즈(Whole Foods)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마켓 바스켓, 월마트,

프라이스 라이트보다는 다소 높았

다.

물가 상승과 관세 여파로 토마토

부터 육류까지 식재료 전반이 비싸

진 가운데,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

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체크

북 보고서는 “주당 300달러를 장보

는 가정이라면 가격 차 17퍼센트는

연간 약 2,652달러 절약 효과가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켓 바스켓보다 더 저렴

한 체인도 있었다. 독일계 할인매장

알디(Aldi)는 평균 대비 28퍼센트 낮

은 가격을 보였지만, 매장 구성은 한

정적이고 브랜드 품목도 제한적이

다. 프라이스 라이트(Price Rite) 역

시 평균 대비 17퍼센트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월마트는 약 10퍼센트

낮았다.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는

여전히 충성도가 높은 체인으로, 응

답자의 79퍼센트가 ‘품질 우수’를

선택했다. 가격은 웨그먼스, 쇼우스

와 비슷했으며 스탑앤샵보다 약 4퍼

센트 낮았다.

한편 스탑앤샵은 매장 간 가격 편

차가 뚜렷했고, 쇼우스, 스탑앤샵,

스타마켓(Star Market), 타깃(Tar-

get), 월마트 등 대형 체인들은 전반

적 품질 만족도에서 “형편없다

(abysmal)”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홀푸즈와 로슈 브라더스

(Roche Bros.)는 신선식품 품질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은 평

균 대비 각각 17퍼센트, 18퍼센트 더

비쌌다.

이번 조사는 치솟는 식료품비 속

에서 어떤 체인이 가격과 품질의 균

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로, 보스톤 지역 소비자들

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인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스턴 세차장 업주 보스톤 대학생의
ICE 신고 "무책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스턴(Allston)의 한 세

차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

국(ICE) 급습 사건과 관련해 세

차장 업주는 “근거 없는 의심으

로 반복 신고한 BU 학생의 행동

이 무책임했다”고 강하게 반박

했다.

ICE는 지난 11월 4일 올스턴

카워시(Allston Car Wash)를 급

습해 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다수는 미국 내 합법적 노동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직원 측

변호인 토드 포멀로(Todd

Pomerleau)가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 후 보스턴대

학교(BU) 공화당 학생회 회장

잭 시걸이 소셜미디어 X에서 “

본인이 ICE에 신고했다”고 주

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걸은

포스트에서 직원들을 “범죄자

”라 지칭하며 이들이 우리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세차장 측은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직원들을 근거 없이 범죄

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무책임

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업

주 측은 시걸이 세차장에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며, “체포된 직원들은 오래 일

해온 팀의 일원이며 지역사회 구

성원”이라며 가족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포멀로는 “같은 정부

가 노동허가를 발급해 놓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내 밴에 태워 텍

사스나 버몬트로 보내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민 절차가 ‘민사 시스템’

이라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비

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직원 9명 중 일부는 여

전히 뉴잉글랜드 지역과 텍사스

구금시설에 남아 있으며, 3명은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걸은 ICE 신고 사실을 공개

한 X 포스트에는 수많은 비난 댓

글이 쏫아졌다. 한 게시글은 “

가족을 갈라놓은 신고 행위는 평

생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

했다. 반면, DHS 공식 계정을 비

롯한 소수 네티즌은 “애국자”

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걸은 이후 신변 위협을 받았

다며 소셜미디어(X)에 글을 올

렸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

은 보스톤 언론에 “이번 단속은

법 집행 정보에 따른 것이며 시

걸의 신고와 무관하다”고 밝혔

다.

포멀로 변호인은 “직원들과

가족들은 시걸에게 보복하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하길 원하지 않

는다”고 말했다. 다만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으로 가족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

했다.  

<전체 기사 읽기>

올스턴 세차장 직원 9명 중 3명 석방
신고했다 주장한 BU 공화당 회장 잭 시걸 “신변 위협 받아”

컨슈머스 체크북, 바켓바스켓은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웨그먼스는 월등한 품질에 비교적 높지 않은 가격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30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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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2025 보스턴의 트리 라이팅 시즌이 돌아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

턴의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다.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조명 축제가

추운 겨울밤을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바꿔

놓는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보

스턴의 트리 라이팅 시즌은 단순한 크리스마

스트리 점등식을 넘어서는 대규모 지역 축제

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84회를 맞이하는 보스

턴 커먼의 공식 트리 라이팅부터 각 동네별로

펼쳐지는 특색 있는 조명 행사까지, 보스턴은

말 그대로 빛으로 물든다.

특히 2025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노바스코

샤에서 기증받은 크리스마스트리다. 이 나무

는 107년 동안 이어진 노바스코샤와 보스턴 시

민들 간의 우정을 상징한다. 1917년 핼리팩스

폭발 사고 당시 보스턴이 보낸 구호 활동에 대

한 감사의 표시로 시작된 이 전통은 여전히 많

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12월 4일 저녁 6시,

보스턴 커먼에서 펼쳐질 공식 점등식은 오후 7

시 55분경 메인 트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시

작으로, 보스턴 커먼과 퍼블릭 가든 전역에 있

는 약 80그루의 나무들이 차례로 빛을 밝힌다.

하지만 보스턴의 트리 라이팅 축제는 단 하

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각 동네마다 고유

한 특색을 살린 조명 행사를 개최한다.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의 50피트 높이 노르웨이 가

문비나무부터 시포트의 대규모 조명 축제까지

,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겨울 원더랜드로

변모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산타 클

로스 만남의 시간, 핫초코 서비스, 캐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보스턴의 마스코트인 베티 더 예티(Betty The

Yeti)도 여러 행사장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

다.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 시즌의 화려한 시작

11월 22일 토요일, 페뉴얼 홀 마켓플레이스

에서 보스턴의 홀리데이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

축제는 오후 6시 정각 50피트 높이의 홀리데이

트리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 이 행사의 특별한 점은 산타 클로스가 참석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산타에게 직접 크리

스마스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역

사적인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트리 라이팅은

보스턴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

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장소: Faneuil Hall Marketplace

날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시간: 오후 6시

웹 사 이 트 :

https://faneuilhallmarketplace.com/do/2025-

tree-lighting-at-quincy-market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워터프런트 파크: 로맨

틱한 블루 라이트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크리스토퍼 콜럼

버스 워터프런트 파크의 트렐리스에 불이 켜

지며 2025년 보스턴 라이팅 시즌의 포문을 연

다. 이 장소는 "보스턴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

소" 중 하나로 선정된 곳으로, 겨울철 푸른색

조명으로 장식되는 통로가 특히 유명하다. 이

빛나는 통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겨울의 마법

을 느낄 수 있다. 워터프런트의 아름다운 전망

과 함께 즐기는 이 조명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

스로 특히 인기가 높다.

장소: Christopher Columbus Waterfront

Park

날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시간: 오후 5시-6

웹사이트: https://www.thebostoncalen-

dar.com/events/2022-annual-trellis-

lighting-at-christopher-columbus-park

마틴스 파크 플레이십 라이팅: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마틴스 파크에서

보스턴의 새로운 홀리데이 전통이 이어진다.

이 행사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된 특별

한 축제다. 공원의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 배

(play ship)가 파란색과 하얀색 조명으로 장식

되며, 아이들을 위한 핫초코, 캐롤 공연, 다양

한 홀리데이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산타

클로스는 물론 보스턴의 사랑받는 캐릭터 베

티 더 예티도 등장해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함

께 시간을 보낸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완

벽한 행사다.

장소: Martin's Park, 64 Sleeper Street

날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시간: 오후 4시

코플리 스퀘어 트리 라이팅: 새단장한 광장의

재개장 축하

12월 1일 월요일, 코플리 스퀘어에서 특별한

트리 라이팅 행사가 열린다. 오후 4시부터 6시

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22년 이후 처음으

로 돌아온 것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된 백베

이 광장의 재개장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

다. 새롭게 리노베이션된 광장의 가이드 투어,

산타 클로스와 루돌프의 특별 출연, 보컬리스

트 조엘 제임스, 보스턴 칠드런스 코러스, 보스

턴 팝스 에스플러네이드 브라스 앙상블의 음

악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가 끝난 후 오후 6시

부터는 페어몬트 코플리 플라자에서 쿠키를

즐기며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장소: Copley Square

날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시간: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

dar/2025-copley-square-tree-lighting

보스턴 커먼 공식 트리 라이팅: 108년 우정의

상징

12월 4일, 보스턴의 겨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보스턴 커먼에서 열리는 84번째 공

식 트리 라이팅 행사는 단순한 점등식을 넘어

보스턴과 노바스코샤의 오랜 우정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 저녁 6시에 시작되는 행

사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55분경 메인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진다.

이어서 보스턴 커먼과 인근 퍼블릭 가든에 있

는 약 80그루의 나무들이 일제히 빛을 밝히며

도시 전체를 환상적인 겨울 풍경으로 탈바꿈

시킨다. 이 장관을 목격하기 위해 매년 수천 명

의 시민과 관광객이 보스턴 커먼으로 모여든

다.

장소: Boston Common,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6

날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시간: 오후 6시 (트리 점등은 오후 7시 55분

경)

TV 중계: WCVB Channel 5의 Holiday

Lights 특별 프로그램에서 오후 7시부터 생중

계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

dar/boston-common-tree-lighting

커먼웰스 애비뉴 몰 라이팅: 빛의 산책로

보스턴 커먼의 공식 트리 라이팅이 끝나면

곧바로 커먼웰스 애비뉴에서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진다. 오후 8시, 커먼웰스 애비뉴 몰을 따

라 늘어선 수많은 나무들이 일제히 빛을 밝힌

다. 이 조명은 찰스게이트 파크와 켄모어 스퀘

어까지 이어져 보스턴에서 가장 로맨틱한 겨

울 산책로를 만들어낸다. 역사적인 건축물들

과 우아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 거리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다. 많은 방문객들

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

고 거리를 거닌다.

장소: Commonwealth Avenue Mall (Ar-

lington Street to Charlesgate Park)

날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시간: 오후 8시 (보스턴 커먼 점등식 직후)

웹사이트: https://www.boston.gov/calen-

dar/2025-lighting-commonwealth-avenue-

mall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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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ACA대체 자체 건강보험안… 어떤 게 있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

당이 12월 중순 표결 시한을 앞두고 미국 건강

보험 마련에 한창이다. 여러 차례 민주당의 오

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연장안을 누를 수 있는 법안이 제시될지 관심

이 모아진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

거 폐지 시도에 이어 또 다시 “(오바마케어보

다 훨씬 더 좋고 훨씬 저렴한”대안을 약속하

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실현하기 위

해 다시 한번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상 가장 긴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을 끝

내며 공화당 상원은 12월 중순 오바마케어 연

장안을 표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 의

원들은 스스로 설정한12월 중순이라는 마감

시한을 두고 서로 다른 의료 관련 법안을 표결

에 부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

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대중적

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분석가들은 프로그

램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포기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중 많은 국민들이 트럼

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에 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체 여론조사 담

당자조차 보조금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공화

당이 중간선거에서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

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 대신, ACA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를 건강보험

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며, 비과

세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계획을 비

판하며, 이는 ACA 시장에서 “데스 스파이럴

(death spiral)”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중단하

고 보조금을 현금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게 되

며, 결국 아픈 사람들만 남아 보험료는 폭등하

게 된다는 것이다.

확대 ACA보조금 연장

팬데믹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던, 확대ACA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미국민은 2천만 명이 넘으며, 올해말로 종료되

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큰 폭의 보험료 상

승을 목격하고 있다.

여론은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초당

파적 의료 여론조사 기관 카이저재단( KFF)

가이 이번 달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

분의 3이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매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확대된 세금크레딧(보조

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층

에서도 절반이 연장을 지지했다. 다만 이 수치

는 9월의 59%에서 감소했는데, 해당 이슈가 더

정치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을 영구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400만

명의 추가 가입자가 생기고, 비용은 3,50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캠페

인 광고에서 보험료 상승을 트럼프 행정부 탓

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해 공화당 내 일부 의원

과 전략가들은 또 다른 오바마케어 전쟁을 피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 특히 그

의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지오 역시 보

조금을 종료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보수 성향 의원과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비용이 지나치고, 사기에도 취약

하며, 팬데믹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소득이 빈곤선 100%에서 400% 사이인 사

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광범위한 보조금이 원

래 ACA의 취지를 훼손하며 보험사들의 이익

만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구상: 보조금을 저축계좌로 지급

오랜 기간 ACA 비판자였던 트럼프 대통령

은 건강보험사로 가는 수십억 달러를 재분배

해 일반 국민의 저축계좌로 돌리는 방안을 정

리했다. 그는 이 방식이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의료를 스스로 구

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오바마케어 광란

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13일 밤 백

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개념은 오랫동안 보수층의 선호 방안이

었다. 이들은 건강저축계좌가 개인에게 더 많

은 의료 지출 통제권을 주고, 개인 책임을 강화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패

러곤 헬스 인스티튜트도 ACA 보조금의 일부

를 보험사가 아닌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하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

를 참고하고 있다.

패러곤의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목요일

뉴스레터에서 “이 정책은 보험료 인하, 연방

적자 축소, 환자 선택권 확대라는 드문 ‘세 가

지 승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일요일에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

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하원 의장 마이

크 존슨은 자신들이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

”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2017년 오

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좌초시킨 정치적 위험

요소를 피하려 하고 있다.

상원의원 릭 스캇은 “기존질환 보장은 반

드시 지켜야 한다”며 ACA를 폐지하는 대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가능한 일이

다.”

상원의 카시디: 보조금을 ‘선불 의료계좌’

로 전환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빌 카시디 공화

당 의원는 수요일 인터뷰에서 11월 말 청문회

를 열어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정책 아이디어

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기에는 ACA 가입자에게 선불식 건강계좌를

제공하자는 그의 자체 제안도 포함된다.

카시디의 방안에 따르면, 의회는 강화된 보

조금을 비과세 의료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 FSAs)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일부 주에서는 이미 12월 31일 이후 보조

금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험

료율이 책정되었다며, 이 때문에 FSA로의 전

환이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시디는 “동일한 금액으로 수혜자가 자기

부담금, 진료비, 치과교정, 치과 진료, 안경 등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와 무관하게 다음 보험년도에 바로 적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FSA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월 보험료를 지불

해 보험을 유지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미시간대학교 경제학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에서 일한 토머스 부크뮬러는 “FSA는 안경

이나 치과 치료를 사는 데는 좋지만, 큰 의료비

사건이 생기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

다.

카시디는 의료비가 양당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

여하길 촉구했다.

다른 아이디어: 환급 체크, 재보험 기금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료 급등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도 모색했다. 9월 백악관 국내정책위

원회는 건강보험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CMS의 피터 넬슨에게 마켓플레이스 가입자

에게 환급 체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고 요청했다. 이 내용은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

한 두 명의 CMS 직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검토 중이던 계획의 하나는, 보조금 자격 기

준을 넘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환급 체크를 우

편으로 보내는 방안이었다. CMS는 Health-

care.gov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내는

수수료로 최대 3억 달러를 환급에 사용할 예정

이었다.

이 환급안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고려

대상에 남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의회에서도 마켓플레이스 환급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

변인은 의원이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광범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켓플레이스 환급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사적 시장을 옹호하는 싱크탱크 ‘기회평등

연구재단’의 아빅 로이는 의료법 개편 아이

디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

료를 낮추기 위해 연령 밴드를 확대하고, 병약

자 및 만성질환자를 위해 보험료를 직접 지원

하는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마

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민주당과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 그냥 보조금을 연장하자

익명을 조건으로 협상 상황을 밝힌 민주당

상원 보좌관들은 보조금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에 충분한 공화당 표를 모을 수 있다고 낙관하

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기준 강화

, 사기 방지 강화 등공화당의 몇 가지 요구를

절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젠 키건스 공화당 의원의 1년

연장 법안에는 이미 공화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돈 베이컨과 제프 허드 공

화당 의원은한인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보조

금을 2년 연장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오바마케어 연장안 누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집중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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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 항공우주국(NASA)이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온 혜성을 둘

러싸고 일각에서 외계 우주선이 아

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언론 브

리핑을 열고 지난 7월 처음 발견된 성

간 혜성(interstellar comet) '3I/AT-

LAS'를 약 4개월간 관측하며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NASA

부국장 아미트 크샤트리야는 이날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먼저 소문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며 "이 물체는 혜

성이다. 모든 증거가 이를 혜성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과학자는 이 혜성의 이동

궤도나 구성 성분 및 그 밖의 요인들

로 미뤄 혜성이 아니라 외계 우주선

일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NASA 과학임무부의 니콜라 폭스

부국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것이

혜성 이외의 무엇이라고 믿게 할 만

한 기술적 흔적이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NASA는 그동안 미 연방 정부 셧

다운 탓에 관련 소문에 대응하지 못

했으며 혜성 사진 공개도 다소 지연

됐다고 덧붙였다.

NASA가 이날 공개한 사진들은

이 혜성이 지난 10월 화성 근처를 지

날 때 화성 궤도의 NASA 탐사선들

이 약 1천900만 마일(3천만㎞) 거리

에서 촬영한 것들로, 흐릿하긴 하지

만 핵 주위의 특징적인 코마(가스와

먼지 구름)와 궤도를 따라 이어지는

먼지 꼬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NASA는 지난 7월 초 칠레에 있는

'소행성 충돌 최종 경보시스템

'(ATLAS)관측소에서 새로운 성간

혜성을 처음으로 관측했다면서 이

혜성의 이름을 '3I/ATLAS'로 명명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혜성은 지구에서 약 4억2

천만마일(6억7천만㎞) 떨어진 지점

을 지나는 것으로 관측됐다.

NASA는 이 혜성이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천체로, 현재 태양계를 통과해

지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폭스 부국장은 이 혜성을 "우호적

인 태양계 방문객"(friendly solar

system visitor)이라고 표현했다.

NASA 수석 과학자 톰 스태틀러

는 이 혜성 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

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관측 결과

를 바탕으로 직경이 "수천 피트에서

수 마일"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스

태틀러는 핵이 "둥근 형태에 가깝다"

고 덧붙였다.

혜성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불분

명하지만, NASA 과학자들은 약 45

억년 전에 형성된 우리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스태틀러는 "생각만 해도 소

름 돋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혜성은 오는 12월 19일 지구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다. 그때 지구와

의 거리는 약 1억7천만 마일(2억7천

만㎞)로,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의 두 배에 가깝다.

NASA는 이 혜성이 내년 봄 목성

궤도를 지나며 태양계를 통과하는

동안 여러 탐사선을 이용해 계속 관

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NASA, 논란의 성간혜성 사진 공개…"외계 우주선? 근거없어"

NASA가 공개한 성간 혜성 3I/ATLAS 촬영 이미지

태양계 지나는 외래 혜성 '3I/ATLAS' 관련 소문 일축
태양계보다 오래된 곳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

NASA가 공개한 성간 혜성 3I/ATLAS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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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세

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엔비디아는 자체 회계연도 3분기

(8∼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62% 증가해 사상 최대인 570

억1천만 달러(약 83조4천억원)를 기

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

한 시장전망치 549억2천만 달러를 웃

도는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

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

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다.

게임 부문은 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지만, 지

난 분기와 견줘서는 1% 감소했다.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과 자동차·

로봇공학 부문 매출은 각각 7억6천만

달러와 5억9천만 달러였다.

주당 순이익(EPS)은 1.3달러로, 역

시 시장전망치 1.25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이런 성장세가 4분기

(11월∼내년 1월)에도 이어져 매출액

이 6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

성과를 낸 데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신 그래

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인 '블랙

웰'의 높은 수요가 계속 이어졌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

(CEO)는 "블랙웰 판매량

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

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황 CEO는 "AI 생태계

는 급속히 확장 중이며 더

많은 새 모델 개발사, 더 많

은 AI 스타트업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등장하

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

에 침투해 일을 동시에 수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전일 종가대비 2.85% 오른 186.52달

러에 마감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애

프터마켓에서 5% 이상 상승해 미 동

부시간 기준 오후 5시 5분 현재 196달

러선을 기록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12월 4일 기준 주주들

에게 주당 1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

겠다고 밝혔다.

comma@yna.co.kr

엔비디아 또 '사상최고' 실적…'AI거품' 논란 일축하고 주가↑

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

데이터센터 매출이 90% 차지…젠슨 황 "AI 선순환 구조 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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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

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

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

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

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

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

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

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

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

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

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

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

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

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

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

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

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

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제시할 계

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장선상에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

대고 협의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

조했다.

'노사 자치주의'가 적용돼야 할 대

표 주제로는 노사가 여전히 대립각

을 세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

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

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

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

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

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

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김 장관은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사

고 현장에서 며칠간 머물며 수습을

지원한 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

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환경영향

평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

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정의로운

전환을 (산업 안전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

속한 조치라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안전과 신속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

니고, 신속하게 하려다 오히려 시간

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돌이

켰다.

산재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

을 추진하고 있는 김 장관은 "규모 있

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

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

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까지

타겟팅해 관리할 것"이라며 "더 중요

하게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

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

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과 더불어 '일

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는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

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선 멈

추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시민이 일

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

해 쟁점이 된 심야 노동에 대해 "국

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

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

급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

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

·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

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노동장관 "정년연장, 노사 설득해야…연내입법 입장 변함없어"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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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하얀 설원을 누비며 겨울을 즐기고

픈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기다림도

커지고 있다.

강원 일부 스키장은 올겨울 개장

을 앞두고 이미 지난달 말 제설기를

가동해 인공눈 만들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에서 즐기는 설원 위

질주의 즐거움도 어쩌면 머지않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스키장 곳곳이 문을 닫고 있

기 때문이다.

◇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곳곳 스키

장 휴·폐장 또는 축소 운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

는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 수도권

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교통편이 좋

아 인접한 이천시 마장면 지산리조

트스키장과 함께 스키어들에게 인기

가 많았던 수도권의 대표적인 스키

장 중 한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찾아간 이 스키

장 슬로프에는 잡풀만 무성했다.

스키어들이 이용하던 편의시설 등

은 녹이 슬거나 벽면 페인트가 벗겨

져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스키어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

던 리프트가 멈춘 채 덩그러니 공중

에 매달려 있어 이곳이 스키장이었

음을 짐작케 했다.

이 리조트로 향하는 도로변에도

예전에는 스키용품 대여점이 즐비했

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스키 대여'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한 단층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으나

공실이 된 지 오래인 듯 보였다.

1982년 개장했던 슬로프 8개 규모

의 파인리조트 스키장은 2022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현장에서 만난 리

조트 관계자는 "스키장은 폐장한 지

오래됐고, 한동안 눈썰매장만 운영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중단했다

"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이 스키장뿐이 아니

다.

2021년 1월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도 이듬해인 2022년 10월 31일

부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남양주시 화도읍 스타힐리조

트 스키장(옛 천마산스키장) 역시

2021년 6월 30일 자로 폐업 방침을 밝

혔다.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과 같은 해

개장한 이 리조트 측은 당시 "코로나

19 사태로 영업이 제한되고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1993년 12월 개장했던 남양주시 호

평동 서울리조트 스키장도 2008년 폐

장했고, 1976년 강원 용평리조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강

원 고성 알프스세븐리조트 스키장도

2006년 4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

경남 양산시에 있는 에덴밸리리조

트 스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체 7개 슬로프 중 2개만 운영하다가

지난해 겨울에는 1개만 운영한 데 이

어 올해도 일단 1개 슬로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리조트 측은

밝혔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이하 스키장

협회)에 따르면 1975년 용평스키장

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을 연 국내

스키장은 19곳이지만 이 중 6곳이 휴

·폐장해 현재는 13곳만 운영 중이

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스

키장 가운데서도 2~3곳이 경영 악화

로 슬로프 축소 운영 또는 폐업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

다.

◇ 겨울 기온 상승으로 눈 적고 설

질도 나빠져…이용객 감소 악순환

스키장 업계에 따르면 전국 스키

장들의 잇따른 휴·폐장 및 축소 운

영 등은 일부 업체의 경우 다른 내부

문제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온

변화, 스키 인구 감소 등을 주요 원인

으로 꼽고 있다.

스키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원

평창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은 2010년

영하 8.2도에서 2015년 영하 5.2도,

2020년 영하 3.2도로 높아졌다.

경기 용인·이천지역 1월 평균 기

온도 2010년 영하 6.0도, 2015년 영하

1.9도, 2020년 영상 0.9도로 올랐다.

이에 따라 용평리조트의 경우 인

공눈을 만드는 비용이 2010/2011년

시 즌  10억 4천 800여 만 원 에 서

2015/2016년 시즌 10억9천500여만원,

2019/2020년 시즌 14억8천800여만원

으로 상승했다.

다른 스키장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 스키장협회 측은 설명했다.

겨울 기온이 올라가면서 스키장

운영 일수도 감소해 용평스키장은

2017/2018년  시 즌  138일 에 서

2019/2020년 시즌 129일로 줄었고, 같

은 기간 덕유산스키장은 107일에서

93일로, 웰리할리스키장은 128일에

서 105일로, 베어스타운은 113일에서

87일로, 지산스키장은 109일에서 94

일로 감소했다.

전국 스키장 슬로프 이용객 역시

2010/2011년 시즌 648만여명에 이어

2011/2012년 시즌 686만여명으로 증

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코로

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1년 시즌

에 는  146만 여 명 으 로  줄 었 다 .

2011/2012년 시즌보다 무려 78.8%나

감소한 것이다.

이후 다소 회복돼 2024/2025년 시

즌 435만여명으로 증가했으나, 여전

히 피크 시즌보다 36.7% 적은 것이다

.

젊은층 이용객 감소와 여가 트렌

드 변화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

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스

키장들의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

다.

스키장협회 측은 "지구 온난화로

스키장들의 제설 비용이 늘고, 매시

즌 개장 날짜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운영 일수가 감소하면서 스키장들이

갈수록 매출 감소, 비용 증가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힐리조트 스키장 측은 폐업

당시 안내문을 통해 "스키장을 40년

운영하면서 몇 해를 제외하고 항상

적자를 기록했고, 스키 인구의 지속

적인 감소와 대형 스키장 개장, 기후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스키 영업 일

수 감소, 제설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

가로 경영이 악화해 부득이 폐업한

다"고 밝혔다.

◇ 지역경제에 큰 타격…"지원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스키장 폐장 및 휴장은 지역경제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개의

슬로프를 갖춰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폐장으로 스키용품 대여점을 비롯해

주변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

다.

1980년대까지 강원 설악권 지역 경

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던 고성

알프스세븐리조트를 재개장하기 위

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키장협회 조원득 사무국장은 "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50만원

선인 스키장 시즌 이용권이 언젠가

는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스키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며 "스키장들이 지역경제에 미

치는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스키장을 폐업할

경우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비용

이 만만치 않아 실제 운영하지 않으

면서도 부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하는 스키장들이 있다"

며 "스키장들이 비시즌 사업을 다각

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스포츠 시설들과 같이 스키장

도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줄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짧아지는 겨울, 귀해지는 눈…문 닫는 스키장들

양지리조트 스키장 인근 문 닫힌 스키용품점

경기도 스키장 5곳 중 3곳 휴·폐장…일부 스키장도 '고민 중'
인공눈 의존 높아 비용 증가에 스키 인구 감소까지…"지원 필요"

잡풀만 무성하자라고 있는 양지리조트 스키장

지난 29일 개장 후 첫 휴일을 맞은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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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더 늙기

전에 액션을 해 보고 싶었어요."(윤계상)

배우 윤계상이 올 연말 액션 코미디 장르

드라마를 통해 '예비역 특공대'로 변신한다

.

윤계상은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열

린 쿠팡플레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제

작발표회에서 "공을 들인 액션이 2부에 나

오는데, 그걸 해 내면서 아직 내 나이에도 (

액션 연기) 기회가 더 있겠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윤계상이 연

기한 최강 등 다양한 특수 경력을 지닌 이웃

들이 동네를 지키고자 발 벗고 나선 이야기

를 그린 작품이다.

지구 평화나 국가 안보 같은 거창한 목표

가 아닌 '우리 동네'를 위해 뭉친 인물들은

소탈한 웃음을 선사한다. 평범한 일상을 보

내는 동네 주민들의 이면에 서글서글한 모

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와 능력이 숨겨져 있

다는 반전 매력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보험 조사관 최강이 이사 온 동네에 연쇄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의

리로 뭉친 주민들은 특공대 작전에 돌입한

다.

윤계상은 극 중 특작부대 요원 출신 에이

스 보험 조사관 최강을 연기한다.

과거 영화 '범죄도시'에서 냉혹한 악역 장

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이번에는 냉

철함, 인간미, 유쾌함을 모두 지닌 주인공으

로 연기 변신을 꾀했다.

윤계상은 "평상시 보여주는 모습과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오는 '본캐'가 이중적

인 인물이다.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고 말했다.

극 중 최강과 호흡을 맞추는 기술병 출신

동네 청년회장 곽병남은 영화 '범죄도시'·'

극한직업',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애마' 등에 출연한 진선규가 맡았다.

진선규는 "제가 가진 본연의 착한 느낌보

다는 '테토남'(남성성이 강한 남자) 같은 느

낌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그래서

평소 잘 안 나는 수염을 붙이거나 그려보기

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짧게 했다. 이 동네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있다면 동

네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설

명했다.

지난 2017년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범죄

조직원으로 만난 윤계상과 진선규는 8년 만

에 정의를 지키는 동네 특공대로 다시 연기

호흡을 맞췄다.

윤계상은 "이번엔 더 강력한 호흡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도 좋고 배우로도 존

경하는 부분이 있어 진선규를 너무 좋아한

다. 연기 호흡이 운명적으로 좋았다"고 했다

.

진선규도 "'범죄도시' 때는 제가 장첸(윤

게상 분)의 아래에 있었다면 이번엔 청년회

장 역할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며 "윤계상

과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한입 물면 소

시지에선 육즙이 나오고 떡은 쫀득쫀득한

소떡소떡 같은 '케미'(호흡)를 만들었다"고

거들었다.

연극과 뮤지컬,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

동하는 김지현은 특임대 조교 출신 마트 사

장 정남연을 연기했다. 영화 '범죄도시 3'와

드라마 '열혈사제 2' 등에 출연한 고규필은

사이버 작전병 출신 체육관장 이용희로 특

유의 인간미와 입담이 돋보이는 신스틸러

연기를 펼친다.

김지현은 "마트에서는 잘 웃고 손님에게

친절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단단하고, 일희

일비하지 않고, 절대 웃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며 "그러한 갭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웃는 모습은 마트에서

만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고규필은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는 드

라마이자 윤계상의 액션이 관전 포인트인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격포병 출신의 엘리트 공대생으로 동

네 특공대 막내로 들어온 박정환은 이정하

가 맡았다.

이정하는 "지금까지 맡은 역할 가운데 가

장 엘리트를 연기했다"며 "드라마 속 조력

자 연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만난 기적', '저스티스', '너에게 가

는 속도 493㎞', '정숙한 세일즈'를 연출한 조

웅 PD가 연출을 맡아 처음으로 온라인동영

상서비스(OTT) 작품에 도전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이날 오후 10

시를 시작으로 매주 월·화요일 쿠팡플레

이와 지니 TV를 통해 공개된다. ENA에서

도 동시 방송된다.

'우리 동네 특공대' 윤계상 "더 늙기 전에 액션 해보고 싶었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스타 PD 나영석이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

인다.

넷플릭스는 오는 25일 새 예능

'케냐 간 세끼'를 독점 공개한다

고 11일 밝혔다.

'케냐 간 세끼'는 개그맨 이수

근, 가수 은지원, 규현이 아프리

카 케냐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여

행하는 모습을 담은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tvN '신서유기'에서 출연진이

뽑기로 얻어낸 여행을 실현한 것

으로, 스핀오프(파생작) 예능이

다.

'1박2일', '꽃보다 ○○' 시리즈,

'신서유기' 시리즈를 만든 나영석

PD, '채널 십오야'의 김예슬 PD

가 연출을 맡았다.

CJ ENM 산하 레이블이자 그

간 tvN 예능을 주로 제작했던 에

그이즈커밍 소속 제작진이 넷플

릭스 오리지널 예능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넷플릭스는 올해 9월 예능 라

인업을 소개하는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도 이 프로그

램을 기대작으로 소개했다.

heeva@yna.co.kr

넷플릭스로 간 나영석 사단…새 예능 '케냐 간 세끼' 25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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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정든 고

국의 소식에 마음이 간다. 최근 들려온 반가

운 소식은, 한국의 코스피가 무려 70% 가까

이 급등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고 있지만, 대표 지수인 S&P 500의 상승

률은 올해 들어 약 15%에 그치고 있다. 그러

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투자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는 단기적인 ‘속도’보다 장기적인

‘방향’을 읽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잠시의 화려한 성과에 흔들리기보다, 꾸준

히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

한 투자자의 자세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은 콘텐

츠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주

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특히

미주 한인 2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을 만든 핵심 창작

자들이 대부분 재외 동포 1.5세 혹은 2세라

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전통 소재인 도깨비

, 저승사자, 갓, 까치호랑이를 기성세대가 아

닌,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했다. 그 낯

선 시각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기적인 성과

나 국내 중심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인

성공의 길이 열린다.

현재 환율(약 1,420원)을 기준으로 코스피

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주식시장의 총 시가

총액은 약 2.3조 달러 수준이다. 이를 미국의

개별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차이가

확연하다. 엔비디아는 약 5조 달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4조 달러에 이른다.

즉,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크기가 미국의 한

대형 기업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위치

(Location)’라면, 주식 투자에서는 ‘분산

(Diversification)’이 핵심이다. 2023년 기

준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시장의 약 1.3%, 미

국 증시는 58.4%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

서 자산 대부분을 한국 주식에 집중하는 것

은 투자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몰빵 투자

’에 가깝다. 한곳에 집중된 투자는 일시적

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한국 주식시장은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점을 넘어, 분산 효과 자체가 약한 구조적 한

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가 크다. 많은 대기업이 여전히 재벌 중

심의 가족 소유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다. 소유주(재벌가)의 이해관계가 우선

되다 보니, 주주 가치 제고보다는 내부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한국의 코스

피와 미국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하

면 장기적인 성과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10년 코스피와 S&P 500 수익률을 비교

해 보자. 

2024년 약 -10%와 25.0%, 2023년 18.7%,

26.3%, 2022년 -24.9, -18.1%, 2021년 3.6%,

28.8%, 2020년 30.8%, 18.4%, 2019년 7.7%,

31.7%, 2018년 -17.3%, -4.41%, 2017년 22%,

21.9%, 2016년 3.3%, 11.9%, 그리고 2015년은

2.4%, 1.31%였다. 

요약하면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코스

피는 3.6% 그리고 S&P 500 는 14.2%로 무려

10.7% 차이가 난다. 복리로 연 10%의 수익

을 올리면 약 7년마다 자산이 두 배로 불어

난다. 이 차이는 결국, 한국 시장에만 머물렀

던 투자자들이 놓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한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

샘플 크기’다.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100

년이 넘는 미국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

로 매우 짧다. 샘플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신

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통계의 기본이자, 장

기적인 투자 판단의 핵심 원리다. 역사적 데

이터를 충분히 보유한 시장일수록 경제 위

기와 회복, 기술 혁신과 경기 순환의 다양한

패턴이 축적돼 있다. 이런 데이터는 단기적

감정이 아닌 근거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삶과

미래의 안정을 좌우한다. 그래서 언제나 기

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 분산

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 세 가지가 재정적 안정을 만드는 가장 확

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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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23일 - 11월 29일

●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

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

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5일 주의.

쥐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

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9일 주의.

소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

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

격대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

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토끼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

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

전: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

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9일 길일. 23, 26일 주의.

범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

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용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

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 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뱀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

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

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말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

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

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

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양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

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애

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닭띠 | 밝고 환하게 웃는

●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

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

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

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

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원숭이띠 | 훌훌 털어버려야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

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개띠 | 크게 기지개를 피고

●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

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

펴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28일 길일. 23, 29일 주의.

돼지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전부 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

도 극 중 나정이처럼 딱 6년 정도

쉬다가 돌아왔는데,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의 마음이 정말 와닿았

죠."

배우 김희선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코리

아에서 열린 TV조선 새 드라마 '

다음생은 없으니까'의 제작발표

회에서 자신도 40대이자 경단녀였

다며 극 중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큰 공감을 표했다.

'다음생은 없으니까'는 인생에

서 가장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로

꼽는 불혹에 직면한 세 친구가 더

나은 '완생'을 위해 나아가는 좌충

우돌 코믹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

다.

김희선은 과거 억대 연봉의 촉

망받는 쇼호스트였지만 아들 둘

을 낳고 6년간 경력이 단절된 '경

단녀' 조나정 역을 맡았다.

그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

으면서 딱 6년이라는 시간을 아이

를 키우며 보냈는데, 마음이 굉장

히 허하더라"고 회고하면서 40대

는 모든 여성이 한 번쯤 고민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나정의 마음이 그때 제 마

음과 비슷해서 잘 와닿았다. 이미

한 번 같은 마음을 겪다 보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원래 대본을 읽는 데 시간이 좀 걸

리는 편인데 하루 만에 시나리오

를 다 읽었다"고 말했다.

김희선은 최근 '영포티'(젊은 40

대)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

다.

그는 "원래는 영포티라는 말이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닌데 조

금 변질이 된 것 같다. 너무 어려

보이려 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

라고 생각한다"며 "내 나이에 맞게

사는 것도 행운이고 힘든 일"이라

고 강조했다.

2015년 무렵 등장한 영포티는 유

행에 민감하고 변화와 도전을 두

려워하지 않는 중년의 라이프스

타일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척하는 중

년', 나아가 겉으로는 여권을 얘기

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여성들에

게 치근덕거리는 중년 남성들의 '

이중성'을 비판하는 말로 쓰이기

도 한다.

김희선과 함께 다양한 40대 여

성의 모습을 연기한 한혜진도 "40

대도 정말 괜찮다는 것을 이번 드

라마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극 중 한혜진은 모든 것이 완벽

해 보이지만 무성욕자 남편과 아

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아트센터

기획실장 구주영을, 진서연은 결

혼에 대한 환상이 큰 골드 미스인

잡지사 부편집장 이일리를 연기

했다.

한혜진은 실제 촬영을 하며 자

기 자신과 결혼생활을 돌아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결혼생활을 하다 보

면, 서로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무

뎌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울 수 있다"며 "촬영하며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

고 말했다.

이 작품은 40대를 맞이한 세 여

성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 명의 여배우는 실제 촬영 현

장에서도 연기 호흡이 정말 좋았

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진서연은 "사실 여배우들이 모

이면 사실 케미가 안 맞으면 어쩌

나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언니들

이 워낙 털털해서 현장이 정말 편

했다"며 "또 예쁜 애들은 예쁜 걸

알아서 질투를 전혀 안했다"고 말

하며 웃었다.

아울러 "이 드라마는 누구나 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

가 있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

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생' 김희선 "나도 영포티…경단녀 마음 와닿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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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멋지게

늙은 귀여운 영감이 돼 항상 여러분 곁에 이

렇게 맴돌겠습니다."

가수 김건모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종

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투어에

서 마무리 인사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며 오랜만에

팬들 앞에 다시 선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김건모가 지난 2019년 활동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가요계 복귀를 알린 전

국투어의 수도권 공연이었다. 지난 9월 부

산에서 성황리에 복귀 신고식을 치른 그는

지난달 대구 공연에 이어 이날 수원을 찾았

다.

김건모는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이번 공연

에서 지난 32년 동안 내놓은 히트곡을 망라

하며 자신의 음악 여정을 정리했다. 재즈,

솔, 발라드, 댄스, 레게 등을 아우르는 빼어

난 가창력,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음

색, 넉살 좋은 입담은 긴 공백에도 녹슬지 않

고 여전했다.

이날 공연은 무대 뒤 LED에서 지난 공백

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 메시지로 시작됐다.

그는 이 영상 속 자막 메시지를 통해 "하

얀 여백이었을까, 깊은 어둠이었을까 살면

서 때로 멈추게 된 그 순간들은. 어떻든 우

린 그냥 가면 돼 다시"라며 "이번에 찍는 건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활

동 재개와 투어 완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이후 첫 무대부터 1990년대 전국을 들썩

이게 한 메가 히트곡 '핑계'와 데뷔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흘러나오자 장내는

6년의 공백이 언제 있었냐는 듯 순식간에 함

성과 함께 열기로 달아올랐다.

김건모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동그란 알

의 선글라스에 짧은 머리로 흥이 넘치는 목

소리와 애드리브를 들려줬다. 무대 좌우를

오가는 그의 움직임과 제스처에는 노련한

여유가 넘쳤다. '핑계'를 부를 때는 1993년

활동 당시처럼 춤을 추는 여성 댄서 한 명과

짝을 이뤄 무대를 꾸며 관객을 추억 속으로

안내했다. 객석 곳곳에서는 '기다렸어요 건

모 오빠' 같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고, 한

편에서는 "오빠!"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김건모는 "푹 쉬다가 5년쯤 됐을 때 '아 이

제 (복귀할) 때가 됐구나' 했는데 광고에서 '

홍삼은 6년'이라길래 1 년 더 푹 쉬고 아주

잘 좋게 나타난 김건모"라고 익살스럽게 자

신을 소개했다.

그는 앞서 부른 '핑계' 등을 언급하며 "방

금 정말 신나는 곡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

고 한 분도 일어나는 사람 없이 질서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나는

곡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라고 너스레도 떨

었다.

김건모는 이어 라이브 밴드와 합을 맞춰 '

냄새', '바보', '사랑이 날 슬프게 할 때', '당신

만이' 등 가을에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노래

를 이어갔다. 그는 음과 음 사이를 여유롭게

노니며 오랜만의 무대를 즐겼고, 색소폰 등

풍성한 브라스 사운드는 어느 재즈 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짱가', '스피드', '사랑이 떠나가네'로 장내

의 공기가 또다시 신나게 바뀌자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몸을 흔

들었다.

그는 2부에서는 흰 재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며 등장해 '아름다운 이별', '미련', '미안해

요' 등 발라드 히트곡을 내리 들려줬다. 노

련한 보컬이 돋보인 '서울의 달'의 곡조에서

는 삶의 쓸쓸함과 고달픔이 퍽 잘 묻어났다

.

김건모는 이날 관객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를 무대 위에

앉히고서 '미안해요'를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개사해 부르기도 했다.

그는 관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특유의

입담을 발휘했지만, 노래가 시작하면 180도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음을 쏟아냈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

티비 원더 비지스처럼 노래할래요'라는 가

수의 꿈을 그린 '마이 선'(My Son) 가사가

이날따라 더욱 진솔한 고백처럼 다가왔다.

김건모는 자신의 최대 히트곡 가운데 하

나인 '잘못된 만남'에 이어 '내게도 사랑이',

'빗속의 여인', '사랑합니다'를 앙코르로 선

보였다. 마지막 곡을 마치고 벅찬 표정으로

장내를 빼곡히 채운 관객을 향해 '큰 절'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건모가 6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이 순

간, 공연을 마무리하는 '사랑합니다'의 노랫

말은 긴 여운을 남겼다.

'내 가슴 속 하고픈 말들을 이제서야 말해

요 /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 우리의 사

랑이 지쳐있을 때 / 나만을 믿어준 그대 때

문에 / 견딜 수 있었어요.'

6년만에 돌아온 김건모 "멋지게 늙은 영감 돼 항상 여러분 곁에"

25

듀스, 28년만 신곡 '라이즈' 발매…故김성재 목소리 AI로 복원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19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오 듀스가 멤버 고(故) 김성재

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해 신

곡을 발매한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와

이드컴퍼니는 듀스가 27일 오후 6시 정규 4집

프로젝트의 신곡 '라이즈'(Rise)를 공개한다

고 19일 밝혔다.

듀스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1997년 베스

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이

다. 1993년 결성된 듀스는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의 히트곡을 남겼으나 1995년 해체

를 선언했고 그해 김성재도 돌연 세상을 떠났

다.

듀스는 이번 신곡에서 김성재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해 당시 듀스의 감

성을 재현한다. 음성 AI 전문기업 소리소리

AI와 제휴해 목소리 톤과 질감을 재현하는 엔

진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되살렸다.

음악적으로는 특유의 뉴잭스윙(힙합과 알

앤비를 결합한 흑인음악) 사운드를 들려주는

한편, AI 영상 전문 스튜디오 '디 에이프 스쿼

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아 미래지향적 영

상을 선보인다.

듀스는 신곡 발매 당일 광화문 KT스퀘어와

세종문화회관 뜨락에서 특별 청음 행사 '더 사

운드 스테이지 위드 KT'(THE SOUND

STAGE with KT)를 개최한다.

내년 상반기 정규 4집도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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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한국 경주에선 대단한 행사가

있었다. APEC회담인데, 미국과 일본 그리

고 중국등 여러나라 정상들이 모였다고 했

다.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들었다. 

경주라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포함한 수

학여행지이다. 천년고도古都일적에 땅을

파면 무수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도

했다.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연구현장인게다. 

언젠가 읽었던 글구절이다. 역사학자들

에겐 깨진 기와장 파편하나도 귀하다. 왜 아

니겠나. 비바람과 함께 쳔년이상의 세월을

견디고 이제야 눈에 띄었을 테니 말이다. 

경주행사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다. 수막

새를 넣었단다.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라 말

한다고 한다. 정식이름은 ‘얼굴무늬 수막

새’라 하는데,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지붕기와와 함께 얹혀있던 건데 이제는 귀

중한 보물이 된거다. 

내겐 웃는 모습이 정겹다. 자세히 들여다

볼적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오히려 귀엽

기 짝이 없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선게 영

락없는 명품이다. 장인은 제작할 적에 무척

즐거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어린아

이들을 떠올리며 작품을 제작했을 법 한거

다. 먹을 것 걱정없고, 가정이 모두 평안 할

진대, 일할 적에 즐거움도 한층 더했을듯 하

니 말이다. 그 시절은 분명 태평성대였을 터

. 

시인 박목월 선생의 고향이 경주라 했던

가. 또한 소설가 김동리선생 역시 경주가 고

향이다. 동리선생의 작품속엔 경주가 곳곳

에 묻어 난다고도 했다. 선생의 고향자랑은

대단하다. 

“경주의 산과 들은 

어디서나 예술과 문화를 

뿜어내는 듯 합니다”

(김동리, 작가의 고향찬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국

대기업 LG의 상품광고 문안이다. 내 귀에

도 사뭇 익었는데, 엘지의 로고 역시 인상적

이다. LC 로고는 경주 수막새를 바탕으로

했다니 말이다. 이제 경주는 예술과 문화를

넘어 산업에 까지 영역을 넓혀 간다.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을 자랑할 만 하다.

그런데 요사이엔 한화가 재미가 쏠쏠한 모

양이다. 화약만들던 회사 아니던가? 이젠

잠수함도 제작한다 던데, 그 회사 역시 환하

게 웃을 거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01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

한담객설閑談客說: 경주 수막새 

목표를 향하지 않는 속도는 ’낭비‘가

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잘못된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사역에서도 잘못된 길을 빠르게

가는 것은 결국 더 큰 후회만 남긴다. 방향은

목표를 결정하고, 속도는 그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힘일 뿐이다. 방향은 목적지의 선택

이며, 속도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추

진력을 말한다. 목적이 없다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위험해진다. 속도는 바꿀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

다. 잘못된 방향으로 1년을 달리면, 다시 돌

아오는데 또 1년이 걸린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올바른 길’이 우선

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

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예레미야

6:16)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

하면 저가 이루시고”(시편 37:5)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즉 방향이 확

실할 때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속

도는 비교의 대상이지만, 방향은 자기 ‘고

유의 길’이다. 속도는 남과 비교하게 하지

만, 방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천

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

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

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길

자체가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속

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

선한 길’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

시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이유이다. 올바른

방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속도는 인간의 힘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속

도를 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걸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 바른 목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

빠르게 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

자신이 길’임을 선언하셨다. 인생의 방향

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길에 맞춰야

한다. 방향이 흔들리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

되게 된다.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만다.

천천히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하

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

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목자가 인도하시

는 ‘의의 길’, 이것이 바로 방향이다. 속도

는 양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

구를 따라 가는냐’ 이것이 양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방향을

정한다. 신앙의 성숙은 속도가 아니라, 성령

께 인도받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어디로, 누구를 따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를 강조하고 있다. 속도는 인간의

능력이고,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속도는 나를 드러내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따라서 신앙인은 속도를 내기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위에 서는 것을 우선

해야 한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위에 서 있는가 바

로 이것이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것이다. 영적으

로 바쁠수록, 사역이 많을수록, 열심히 뛰기

시작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 묵상은 짧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영혼은 지쳐간다. 속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

지만, 방향은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은 언제나 때가

되면 속도가 붙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걷고 있는 자는 하

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열매를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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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실에는 ‘요즘 유난히 손이 붓고

신발이 꽉 껴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엔

발이 퉁퉁 부어요’라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

고 있다. 대부분 피로하거나 오래 서 있어서 생

긴 일시적 부기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된 부기, 또는 아침·저녁 다

르게 나타나는 부기라면 몸의 순환계나 장기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 

부종(edema)은 우리 몸의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한 피로로 인한 일시적 부기보다 훨씬 복

합적인 원인을 내포한다. 심장·간·신장 기능

이 저하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염분이 몸에 축적되면서 부종이 심해

질 수 있다 

부종은 크게 전신부종과 국소부종으로 나뉜

다. 전신부종은 몸 전체의 수분이 증가하는 형

태로, 울혈성 심부전이나 간경변, 신증후군, 만

성 신부전 등과 같은 질환에서 나타난다. 얼굴,

손, 다리와 복부나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붓는다. 

반면 국소부종은 림프관이나 정맥의 순환 장

애가 원인으로, 한쪽 다리나 팔만 붓는 경우가

많다. 정맥류, 깊은 정맥 혈전증, 림프부종이 대

표적인 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혈

액 순환이 정체될 때도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

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NSAIDs),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 스테

로이드, 여성호르몬제 등이 수분 배출 기능을

떨어뜨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종 증상은 손가락 마디나 발목이

붓는 것이다. 정강이 부위를 눌렀을 때 자국이

한동안 남는 ‘오목부종(함요부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종 부위와 아침, 저녁에 따

라 달라지는 부기 양상은 원인 질환을 가늠하

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체중이 2~3kg 갑자기

늘거나, 한쪽 다리, 눈 주변이 유독 붓는다면 지

체 없이 진료 받아야 한다 

부종의 진단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심전도

, 흉부 X선 촬영으로 시작한다. 필요 시 복부초

음파나 심장초음파, 24시간 소변단백검사, 혈

청 알부민 수치 측정 등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을 구체적으로 찾는다. 신장질환, 심부전, 간질

환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한다.

치료의 기본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다

.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장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소금 섭취를 하루 5g(나트륨 2g) 이하

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염분을 지나치

게 제한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단

순 무염식보다는 균형 잡힌 저염식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습관 교정도 중요하다. 장시간 같은 자

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피하고, 중간중

간 다리를 움직여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잠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하체 부

종이 완화된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도움이 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손이나 발이 자주

부어 오를 경우 의심해야 할 질병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장내과 이 효상 전

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주 붓는 손발…신장•심장질환 의심해보셨
나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자주 붓는 손발…
신장•심장질환 
의심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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